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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유아의 안전사고 유형과 부모의 변인에 따른 안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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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safety knowledge according to variables of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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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목적은 가정에서 발생한 유아의 안전사고 유형을 조사하고, 부모의 변인에 따른 안전지식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전북 I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3-5세 자녀를 둔 부모 총 226명이다. 연구도구는 선행연구 및 문헌을 
참고하여 연구목적에 적절하게 수정·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일원변량분석 및 Duncan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거의 대다수의 가정에
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6개월 동안 평균 1.78회 정도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유아의 안전사고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 충돌 및 충격에 의한 사고, 협착이나 끼임 사고, 추락사고, 찔림과 베임 사고, 화상, 이물질 삼킴과 흡입사고 순으로 
발생되었다. 둘째, 부모 모두 ‘평균 정도 수준’의 안전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추락’과 ‘응급처치’ 영역
에서 안전지식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전업주부인 어머니가 취업한 어머니보다 전반적인 안전지식과 ‘화상’에 대한 안전지식
이 높았다.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화재’ 영역에서 안전지식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안전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안전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ypes of domestic safety accidents involving children and
to verify the difference of safety knowledge according to variables of parents. Subjects include 226 parents who have
3-5 year old infants enrolled in kindergartens and day care centers in I-city, Jeollabuk-do. The study tools are 
modified and complemented questionnaire for the study purpose referred to the preceding research data and the 
literature. For the processing of collected data,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 ANOVA, and the 
Duncan post-test were utilized using the SPS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afety accidents
occurred at the majority of homes which have infant children.On average, the occurrence frequency was 1.78 times
per six months. The accidentsinvolving infants occurred in the order of drop or slip, crash or impact, stricture or 
jamming, fall, stab or cut, burn, swallow or inhalation. Second, both parents had an average level of safety knowledge.
There was a distinction in the areas of 'fall' and 'first aid' according the mother's age. In addition, stay-at-home 
mothers had the higher level of safety knowledge compared with working mothers in the areas of 'general safety 
knowledge' and 'fire'. There was a distinction in the area of 'fire' according to the father's age. Given these findings, 
safety training programs for parents to improve safety knowledge needs to be developed.

Keywords : child safety, domestic safety accident of children, parent's safety knowledge, safety accident, safety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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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안전은 인간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

건이다. 인간은 누구나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물리적으로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
전 불감증으로 안전을 경시하며, 사고가 일어난 후에 안
전의 중요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안전사고는 일상생
활에서 불가피하지만,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통해 우
발적인 사고는 막을 수 있다. 
영유아기 안전사고 대부분은 가정에서 발생한다. 한

국소비자원의 최근 3년간(13-1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
템을 통해 수집한 어린이 안전사고 분석한 결과, 총 
76,845건 중 69.1%(53.072건)가 가정에서 발생하였고
(한국소비자원 2016. 6.30일자 보도자료)[1], 유아기 사
고는 21.6%로 걸음마기 다음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
생된 시기로 조사되었다. 영유아기 안전사고 장소 중 과
반수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는 가장 안전

할 것으로 인식되는 가정이 안전 사각지대였음을 부인하

기 어렵다. 또한 영유아기가 안전사고에 가장 취약한 연
령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
한다.
영유아는 탐색과 경험을 통해 학습하며 성장해간다. 

학습과 탐색은 주로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

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영유아기의 안전사고는 
주로 가정에서 발생된다. 영유아기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는 성인 중심으로 구성된 시설·설비와 영유아의 발달적 
특징 때문이다. 영유아의 신체적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구성된 성인 중심의 시설·설비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
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는 대소근육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아 신체를 조절하고 움직이는 능력이 제한적이며, 위
험한 상황에 대한 지각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부모는 
안전한 가정환경에 대한 지식과 영유아의 발달적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1]. 더불어 가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대부분 부모의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 부족 

및 가정내 안전 수칙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부모
는 안전에 대한 정보 습득과 함께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2].
부모는 대체적으로 가정내 위험 환경에 대한 지각이 

낮고, 자녀 안전에 대한 지식과 응급대처를 잘 할 수 있
으리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3]. 부모의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적절한 안전지식은 가정 내 안전사

고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빈번하
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부모의 주의와 안전에 대한 지

각으로 영유아 안전사고의 90% 이상은 미리 예방이 가
능하다[4].  
한국소비자원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내 영유아 안전사

고는 추락사고, 넘어짐, 부딪힘, 이물질 흡입사고 순으로 
발생하였으며[1], 특히 유아의 안전사고는 주로 침실, 계
단, 욕실 및 화장실에서 발생하였다[5]. 영유아의 신체발
달로 이동능력이 생기고,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시기인 
유아기 초기에는 이전 영아기에 비하여 더 많은 안전사

고가 발생할 수 있다.
유아기 안전사고는 유아가 가진 발달적 특징과 부모 

변인에 기인한다. 유아가 가진 발달적 특징은 안전사고
의 발생율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유아기는 호기심
과 탐구 욕구가 왕성하지만 주위의 위험을 인지하는 능

력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해 크
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부모의 다양한 개인변인은 유아기 안전사고의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으며,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높

으며[6], 부모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실천 수준이 높을수
록 사고 발생 비율이 낮았다[7, 8, 9, 10]. 유아기 안전사
고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유아기 안전사고는 보호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발생한 안전
사고의 원인을 본인들의 실수와 부주의로 인식하고 있었

다[11]. 그러나 실제적으로 부모는 안전사고의 구체적인 
예방 전략 및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지 못하였

다. 이는 부모의 부주의와 무관심이 아동에게 물리적·심
리적으로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의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영유아 안전사고관련 

선행연구는 가정 내 안전사고 실태를 파악하거나[12], 
영유아의 사고 발생과 부모 변인에 따른 차이를 조사한 

연구이었다[13]. 또한 부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이후에 안전지식과 효과를 검증한 연구[10, 14], 유아의 
안전사고에 대한 부모의 안전지식[15], 부모의 안전실
천 수준에 따른 가정 내 영유아 자녀의 안전사고 경험

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5]. 선행연구 대부분은 
부모의 일반적인 안전지식을 살펴보았을 뿐 가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지식을 살펴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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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았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안
전사고는 부모의 안전지식에 따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발생되는 유아기 안전사고
에 대한 부모의 안전지식을 살펴본 연구는 국내에서 전

무한 실정이다. 더불어 부모의 변인에 따른 안전지식의 
차이와 가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을 조사한 연

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유아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유
아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필요하지만, 유아 안전사
고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 역시 가정이기 때문에 부모의 안전지식은 

필수적이다[1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유아기 안전사고 유형을 조사하고, 부모의 변
인에 따른 안전지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가정에서 발생한 유아의 안전사고 유형은 어떠

한가?
둘째, 부모의 배경변인에 따라 안전지식은 차이가 있

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전라북도 I시에 소재한 3곳의 어린이
집과 2곳의 유치원에 만 3-5세 연령의 자녀가 다니는 부
모 총 226명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을 제시하면 
Table 1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에서 35세 이상-39세 이하의 경우

(34.5%)가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34세 이하(32.8%), 
40세 이상(22.1%)의 순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에서는 전
문대를 졸업한 경우(55.7%),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경우(30.1%), 고등학교 졸업 이하(14.2%) 순이었
다. 취업한 어머니는 60.2%이었고, 전업주부인 경우는 
39.8%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연령에서 40세 이상
(42.5%)이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34세 이하(34.5%), 
35세 이상-39세 이하(23.0%) 순이었다. 전문대를 졸업
한 아버지는 55.7%이었고,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아버지는 44.3%로 나타났다. 

Assortment Peoples 
(N)

Percent 
(%)

Mother

age

under 30 years 12 10.6
30-34 years 37 32.8
35-39 years 39 34.5

over 40 years 25 22.1

Education 
level 

below high school 
graduate 16 14.2

college graduate 63 55.7
higher than 

university graduate 34 30.1

career
stay-at-home mother 45 39.8

working mother 68 60.2
Total 113 100.0

Father

 age
30-34 years 39 34.5
35-39 years 26 23.0

over 40 years 48 42.5

Education 
level 

college graduate 63 55.7
higher than 

university graduate 50 44.3

Total 113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2.2 연구도구

2.2.1 유아 안전사고 실태

가정에서 발생한 유아의 안전사고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문헌[14, 16, 17]을 참고하여 연구목
적에 적절하게 수정·보완하였다. 질문지의 범주와 문항
의 적절성은 유아교육 전문가 2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
를 검증받았다. 질문지는 가정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유
무를 묻는 항목과 안전사고 유형을 체크하는 항목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안전사고 유형은 넘어짐, 충
돌 및 충격, 협착 및 끼임, 추락, 찔림 및 베임, 화상, 삼
킴 및 흡입의 내용이다. 가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
은 다중 체크할 수 있다. 

Assortment The number of 
questions

The Yes or No of 
safety accident Yes/No 1

Drop/ Slip Swell/Bruise 1

Crash/Impact Bruise/Fracture/Swell 1

Stricture/Jamming Skin damage/Scratch 1

Fall Fracture/Swell/Sprain 1

Stab/Cut Blooding/Skin damage 1

Burn Skin damage/Lacerated wound 1

Swallow/Inhalation Suffocation 1

etc. To get bitten by animals 1

Table 2. The Questionnaire for domestic safety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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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부모의 안전지식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아기 안전사고에 대한 부

모의 안전지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행연구[10, 14, 16, 
17, 19]를 참고하여 연구목적에 적절하게 수정·보완하였
다. 질문지의 범주와 문항의 적절성은 유아교육 전문가 
2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질문지는 부모
의 일반적인 배경과 안전지식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안
전지식의 범주는 추락, 화재, 중독, 질식, 응급처치, 놀잇
감, 화상으로 총 20문항으로 구분되었다. 질문지의 점수
화 방법은 각 문항에 대해 정답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1
점, 오답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0점으로 계산하고, 점수
가 높을수록 해당 범주에 관한 안전지식이 높음을 의미

한다. 질문지의 세부적인 내용과 문항수 및 신뢰도는 
Table 3과 같다.

Assortment
The 

number of 
questions

Cronb
ach a

Fall the furniture easy to fall, the safety 
device to prevent from fall 2 .73

Fire the fire protection system, 
the evacuation system 3 .76

Poisoni
ng

the keeping method of toxic 
agent, the instruction 

and keeping method of medicine
3 .82

Suffoca
tion

types of objects causing 
suffocation, size of objects 2 .80

First 
aid

the right treatment in 
emergency 4 .77

Toys the method of use, the method of 
management 3 .80

Burn
the keeping method of electric heater, the 
knowledge of things and situations which 

trigger burn
3 .82

Table 3. The Questionnaire for parent’s safety knowledge

2.3 연구절차

2.3.1 예비조사

질문지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대상에 포

함되지 않는 유아기 자녀를 둔 1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2016년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
다. 예비조사 결과 질문지의 문항구성 및 내용에 문제
점이 발견되지 않아 본 조사에서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

였다. 

2.3.2 본조사

본 조사는 2016년 4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주간 

전북 I시에 있는 유치원 2개 기관과 어린이집 3개 기관
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연구자가 직접 유아교육기관에 방문하여 원장과 
교사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질문지는 가정통
신문과 함께 유아 편으로 가정에 배부하였다. 질문지는 
사전에 연구동의 의사를 밝힌 부모 360명에게 배부되었
고, 어머니용 질문지는 132부(회수율: 73.3%), 아버지용 
질문지는 118부(회수율: 65.5%)가 회수되었다. 이 중에
서 응답이 누락된 질문지는 제외하고 어머니용과 아버지

용 질문지 총 226부를 최종 연구 자료로 선정하였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C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과 부모의 
안전지식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의 변인에 따른 안전지식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Duncan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가정 내 발생한 유아 안전사고 실태

가정 내 안전사고 발생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safety accident occurred at home

Assortment Peoples(N) Percent(%)

 experiencing occurrence 
of safety accident 106 93.8

not experiencing of 
safety accident 13 6.2

Total 100.0

가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93.8%이었고, 안
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6.2%로 나타났다. 즉 거
의 대부분의 유아를 둔 가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

상으로 가정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의 유형을 다중응답으

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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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types of safety accident occurred at home

Assortment Peoples 
(N)

Percent 
(%)

Drop/Slip Swell/Bruise 67 35.5
Crash/
Impact Buise/Fracture/Swell 45 23.8

Stricture/ 
Jamming Skin damage/Scratch 23 12.1

Fall Fracture/Swell/Sprain 21 11.1
Stab/Cut Blooding/Skin damage 17 9.0

Fire Skin damage/
Lacerated wound 9 4.8

Swallow/
Inhalation Suffocation 5 2.6

etc To be bitten by animals 2 1.1
Total 100.0

가정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의 유형을 범주별로 살펴보

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
고(35.5%), 충돌 및 충격에 의한 사고(23.8%), 협착이나 
끼임(12.1%), 추락 사고(11.1%), 찔림과 베임 사고
(9.0%), 화상(4.8%), 이물질 삼킴과 흡입사고(2.6%), 동
물에게 물리는 사고(1.1%)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유아는 타박상, 골절, 부종, 피부손상, 열
상, 찰과상 등의 신체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부모 변인에 따른 안전지식의 차이

부모의 안전지식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Table 6과 같다. 

Table 6. The general tendency toward safety knowledge 
between mother and father

Assortment
Mother Father

M sd M sd
Fall .54 .34 .57 .35
Fire .39 .21 .42 .20

Poisoning .72 .28 .70 .27
Suffocation .46 .34 .36 .32

First aid .63 .23 .61 .23
Toys  .79 .27 .80 .30
Burn .68 .26 .65 .29
Sum .58 .11 .57 .12

어머니의 안전지식 평균점수는 .58점인 것으로 나타
났다. 어머니의 안전지식 점수를 하위 범주별로 살펴보
면, ‘놀잇감’(M=.79), ‘중독’(M=.72), ‘화상’(M=.68), 
‘응급처치’(M=.63), ‘추락’(M=.54), ‘질식’(M=.46), ‘화
재’(M=.3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안전지식 
평균점수는 .5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안전지
식 점수를 하위 범주별로 살펴보면, ‘놀잇감’(M=.80), 

‘중독’(M=.70), ‘화상’(M=.65), ‘응급처치’(M=.61), ‘추
락’(M=.57), ‘화재’(M=.42), ‘질식’(M=.36)의 순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안전지식 점수는 보통정도이며, ‘놀잇감’에 관한 안전지
식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중독’, ‘화상’, ‘응급처치’에 
대한 순으로 정확한 안전지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변인에 따른 안전지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7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안전지식의 총합 점수에서 유

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F=2.27, p>.05), 하위 범주 중에
서 ‘추락’(F=4.01, p<.01)과 ‘응급처치’(F=2.72, p<.05)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추락’의 안전지식은 34세 미만의 어머니가 35세 
이상의 어머니보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응급
처치’에서는 30세 이상의 어머니가 30세 미만의 어머니
보다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직업 유
무에 따라 안전지식의 총합 점수(t=2.35, p<.05)와 ‘화
상’(t=2.94, p<.01)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 즉 전업주부인 어머니가 취업한 어머니보다 
정확한 안전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화상’에 관한 
올바른 안전지식을 갖고 있었다.

Table 7. The difference is safety knowledge according to 
variable of mother

Varia
ble subcategory fall fire poison

ing
suffo 
cation

first 
aid toys burn Total

Age

under 30 .66
(.32)a .35(.22) .63(.26) .36(.26) .45(.27)

b .75(.33) .54(.14) .50(.10)

30-34 years .66
(.31)a .37(.18) .70(.25) .37(.38) .62(.20)

a .85(.23) .64(.23) .57(.11)

35-39 years .47
(.32)b .36(.22) .75(.29) .50(.32) .64(.27)

a .75(.30) .75(.30) .58(.13)

over 40 .42(.34)
b .49(.21) .73(.30) .54(.28) .68(.15)

a .78(.25) .68(.24) .61(.08)

F 4.01** 2.27 .56 1.88 2.72* .91 2.54 2.27

educa
tion

high school 
graduate .53(.34) .45(.13) .77(.23) .47(.24) .65(.12) .84(.23) .78(.25) .62(.06)

college 
graduate .53(.35) .38(.22) .72(.29) .40(.34) .63(.20) .80(.26) .64(.26) .57(.12)

higher than 
university 
graduation

.55(.32) .38(.22) .68(.28) .53(.34) .60(.31) .75(.30) .70(.24) .58(.13)

F .05 .74 .52 1.75 .34 .72 2.07 1.30

car 
eer

stay-at-
home 

mother
.50(.30) .44(.20) .74(.31) .52(.31) .67(.23) .77(.27) .77(.25) .61(.12)

working 
mother .57(.35) .36(.21) .70(.25) .42(.34) .60(.23) .80(.27) .62(.25) .56(.11)

t -1.17 1.84 .65 1.58 1.42 -.45 2.94** 2.35*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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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변인에 따른 안전지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8과 같다. 

Table 8. The difference in safety knowledge according to 
variable of father

varia
ble

subcatego
ry fall fire poisoni

ng
suffoca

tion
first 
aid toys burn total

age

30-34 
years

.60
(.36)

.44(.1
9)a .65(.28).35(.34) .56

(.26)
.76

(.35)
.65

(.26)
.56

(.11)
35-39 
years

.55
(.32)

.34(.1
5)b .74(.21).41(.31) .61

(.23)
.82(.2

8)
.75

(.29)
.57

(.12)
over 40 

years
.55

(.36)
.46

(.22)a
.72

(.30)
.35

(.32)
.65

(.19)
.83

(.27)
.59

(.30)
.58

(.12)
F .24 3.83* .90 .27 1.69 .51 2.51 .59

educ
ation

college 
graduate

.57
(.31)

.45(.1
8) .70(.27).35(.33) .62

(.20)
.83(.2

9)
.62(.2

9)
.58

(.11)
higher 
than 

university 
graduation

.56
(.39)

.40
(.22)

.70
(.28)

.38
(.31)

.60
(.26)

.78
(.32)

.68(.2
8)

.56
(.13)

t .28 1.33 .17 -.51 .59 .91 -.96 .63
*p<.05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안전지식의 총합 점수에서 유

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F=.59, p>.05), 하위 범주 중에
서 ‘화재’(F=3.83, p<.05)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화재’의 안전지식은 
34세 이하의 연령을 지닌 아버지와 40세 이상 연령의 아
버지가 30대 중반의 아버지보다 ‘화재’에 관한 올바른 
안전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
의 학력에 따라서는 안전지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가

정에서 일어난 유아의 안전사고 유형과 부모의 변인에 

따른 안전지식의 차이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거의 대다수 가정에서 유아 안전사

고가 일어났으며, 안전사고는 6개월에 평균 1.78회 정도 
발생하였다. 가정내 안전사고는 교통사고보다 위험성은 
낮지만, 빈번하게 발생되는 특징이 있다[4]. 이러한 결과
는 연구대상 중에서 거의 대다수(96.2%)의 유아가 가정
에서 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와 일맥상통

한다[20]. 또한 만 5세 자녀를 둔 가정에서 안전사고가 
평균 1.2회 정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21]보다는 
빈도가 약간 높지만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안전사고의 사례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난 이유로

는 만 3,4세 유아를 연구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으로 유추
해 볼 수 있다. 만 3,4세 유아는 만 5세 유아보다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신체조절 능력과 위험한 상황을 지각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아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유
형을 살펴보면, 거실과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
는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상당수의 유아가 
충돌이나 충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경험하였다. 또한 
신체의 일부가 문과 가구 경칩·서랍에 끼이는 사고를 경
험하였고, 의자나 침실가구 등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
락사고, 학용품이나 포크·날카로운 물건에 찔리거나 베
이는 사고, 뜨거운 물이나 커피, 목욕물에 화상을 입는 
사고, 작은 물건을 삼키는 흡입사고 순으로 안전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동
물에게 물리는 안전사고도 일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를 통해 대부분의 유아들은 타

박상, 찰과상, 부종, 염좌 등의 신체적 상해를 입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발
생한 안전사고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 결과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22]. 또한 KCA가 발표한 유아기(4세-6세) 때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과[1] 선행연구[3, 17]와도 일맥
상통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영유아의 안전사고는 가
정 내에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전
사고는 예방을 통해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부모는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중재자임을 인식하고[23], 안전사
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할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의 안전지식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평균 정도 수준’의 안전지
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관한 부모의 안전지식 수준이 보

통 정도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부모의 가
정 내 안전 및 응급처치 지식의 정답률이 평균 수준으로 

밝혀진 선행연구[3, 16]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안전지식
의 항목 중에서 부모 모두 ‘놀잇감에 대한 안전지식’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중독’, ‘화상’, ‘응급처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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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순으로 정확한 안전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결과
에서 알 수 있듯이 다행스러운 점은 가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유아기 발달 특성상 더욱 필요하며 중
요한 영역에 대한 안전지식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
구결과에서 주목할 사실은 부모 모두 ‘평균 정도 수준’
의 안전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표준편차가 높으므로 각 
부모별로 안전지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영유아기는 가정환경의 영향력을 가장 많
이 받는 시기이며[24], 유아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차적
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25], 부모는 올바른 안
전지식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모들이 자녀의 
발달시기에 필요하며 적절한 안전지식을 형성할 수 있도

록 다양한 방법 및 매체를 활용한 부모교육 기회가 제공

될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변인에 따른 안전지식의 차이
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추락’과 ‘응급처치’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연령이 어
릴수록 ‘추락’에 관한 올바른 안전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의 연령이 많을수록 ‘응급처치’에 대한 안전지식
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어린 어머니의 경우
에는 영아기 자녀로 인해 추락할 수 있는 높이와 물건,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방안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

고 있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많은 
어머니일수록 다양한 안전사고의 경험으로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을 갖출 기회가 많았을 것이다. 어머니의 학력
에 따라 안전지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어머니가 알고 있는 안전지식은 어머니의 학
력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 안전지식의 총합 점수와 ‘화상’ 안전
지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전업주부인 어머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보다 전반적인 안전지식과 

‘화상’에 관한 올바른 안전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인 어머니가 취업한 어머니보다 안전지식 수

준이 높음으로 밝혀진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26]. 
이는 직장생활을 하는 어머니는 전업주부인 어머니보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안전지식과 유아교육기관의 

안전교육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안전지식을 형성할 기회

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영유아기 자녀
를 둔 어머니에게 다양한 영역에 대한 안전지식과 정확

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변인에 따른 안전지식
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화재’ 항목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34세 이하 연령의 아
버지와 40세 이상 연령의 아버지가 30대 중반의 아버지
보다 ‘화재’에 대한 올바른 안전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안전지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알고 있는 안전지식은 
아버지의 학력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임을 알 수 있

다. 이는 아버지의 안전지식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 결과[18]와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는 최근 6개월 동안 유아가 실제 경험한 안전

사고 현황을 조사하고 부모의 안전지식 수준을 밝힘으로

서 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와 부모를 위

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측면

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표집방법과 사례수의 
제한점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유아기에는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도 안전사고 발생

률이 높기 때문에 연구도구와 연구방법을 수정·보완하여 
심화 확장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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